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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<기사문 1>
[마이데일리 = 강지훈 기자] 
 '맹인 안내견'이 아니라 '맹견안내견'이 알려져 화제다. 
앞을 보지 못하는 개를 5년간이나 돌본 개의 사연이 
감동을 주고 있다.
 영국 타블로이드 '더 선'은 지난 22일(한국시각) 사람보다 
나은 이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보도했다. 그레이트 덴 종의
6세 난 개 릴리는 속눈썹이 과도하게 자라 눈을 찔렀고 
생후 18개월 때 결국 안구가 손상돼 실명했다. 하지만 
함께 지내던 7세 난 개 매디슨이 그 때부터 릴리의 눈이 
돼 줬다. 매디슨은 릴리의 곁에서 걷는 방향은 물론 배변 
위치까지 안내해 줬고 밤에는 항상 껴안고 잔다. 현재 
영국 슈롭셔에 위치한 애견구호단체에 맡겨진 두 개는 
주인을 찾고 있다.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2011.10.24.>   

   <동행>

보이지 않아도 내 다 안다
툭, 하고 목줄 당기면
삼나무 숲에 가자 하는 것임을 

보이지 않아도 내 다 안다
행여 목이 조이지 않을까
때때로 돌아보는 선한 눈을 

저무는 하늘을 볼 수 없는 나는
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

그래도 내 다 안다
툭, 하고 목줄 당기는 그때가
우리 아쉽게 돌아가야 할 때임을

★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쓰고, 고른 이유를 3줄 이상 쓰시오~~

 소감 나누기   ★ 느낀점을 5줄 이상 쓰시오~~



                    <기사문 2>
고통에 절규하는 새끼 곰을 죽이고 자살한 어미 곰

  데일리메일에 따르면, 문제가 된 중국 북서부의 한 농장에서는 
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려고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 호수를 꽂아 
수시로 쓸개즙을 뽑고 있었다.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농장 
일꾼이 한 새끼 곰을 쇠사슬로 묶어 놓은 채 쓸개즙을 뽑아내고
있었다. 
  이날 새끼 곰의 절규에, 어미 곰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. 
곰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해 철창을 부수고 탈출했고 
새끼 곰에게 뛰어갔다. 농장 일꾼은 이를 보고 혼비백산해 
도망쳐버렸다고 한다.
 한 목격자에 따르면 달려온 어미 곰은 새끼 곰의 쇠사슬을 
끊으려 했다. 하지만 쇠사슬을 끊을 수 없었던 어미 곰은 새끼 
곰을 끌어안고, 질식시켜 죽였다. 자신의 새끼 곰을 죽인 뒤, 
이 어미곰은 스스로 벽으로 돌진했고 머리를 부딪쳐 죽은 
것으로 알려졌다. 이 충격적인 사실은 러민바오등 현지 매체를 
통해 알려졌다. 곰 모자의 슬픈 이야기는 인터넷 확산됐고, 
이를 계기로 산 채로 곰의 쓸개즙을 빼내는 잔인한 행위를 
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.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2011.9.2.조선일보>

   <반달>

   너의 가슴팍에
   반달을 물려준 것이
   이 어미의 죄다
   숲에서 포획된
   내 아버지 방심이 죄다

   죽기 전 아버지는 
   산딸기를 그리워했다
   농익은 다래를 그리워했다

   이제 그만 고통을 끝낼 시간
   아, 깊은 산 고목 틈에 출렁일 
   아까시 꿀

★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쓰고, 고른 이유를 3줄 이상 쓰시오~~

 소감 나누기   ★ 느낀점을 5줄 이상 쓰시오~~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기사문 3> 학생 작품



  내가 생각하는 시란 이다. 

--> 왜냐하면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이기 때문이다. 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댓글시 3개 중 하나를 골라 모방시를 써 봅시다.^^

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을 잘 보고 써 보세요~~

고른 시 제목: 

내가 만든 제목: 

 모방시 쓰기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하는 기사문 하나를 선택해서 풀로 붙이거나 손으로 씁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리고 아래에 댓글시를 씁니다.   (시가 길면 칸을 나누어 쓰세요~)

제목: 

 댓글시 쓰기


